
마귀에게틈을주지않는분노

에베소서 4:26-27

분노는죄가아닙니다.하나님과예수님도죄에대해분노하십니다.오늘본문말씀은
화를내는것과죄를분리해서말하고있습니다.분노는죄에가까워지게하기도하지만,
무언가를보호를할수있는힘을주기도합니다.분노는파괴적이고공격적인힘이기도
합니다.마치우리가보복할권리가있는것처럼느끼게합니다.이렇게분노는죄와같이
가려는특성이강해서마귀가이를틈타려합니다.

나의분노의그릇이해하기

각자가지고있는분노의그릇의양과모양은다릅니다.어느정도잘참다가,넘치게
되려는순간우리는그분노의그릇을완전히뒤집어엎게됩니다.그렇게가장가까운
관계가흔히그분노를뒤집어쓰게됩니다.우리가이전에사람들에게얻은깊은
상처들은분노그릇바닥의덩어리가됩니다.분노그릇의용량이줄어들고,분노를
쏟아내도여전히그그릇에붙어있을것입니다.분노는우리가합당한그리스도인의
삶을사는데방해를합니다.또한공동체가하나되는데에부정적영향을미치기도
합니다.함부로화내고건강하게화내지못하면신앙공동체를무너지게하고,삶의
공동체에상처를줄것입니다.

적극적으로분노의그릇을비우세요

우리는화를내야되지만,죄를짓지않는방법으로해야합니다.가족들과혹은교회에서
분쟁이없을수는없습니다.그러나격한감정때문에말을격하게하지말고,분노의
감정을가라앉히고말하는것이그리스도인의방법입니다.필요하다면우리는모든것을
하나님께말씀드리며기도로나아가야합니다.성령하나님이기도중우리의마음을
어루만져주실것입니다.어떤행동을분노로인해할지라도충동적으로하지않도록,
계획된복수가되지않도록,우리의이성이앞설수있어야합니다.이와같이감정이
지배하지않는분노가그리스도인의분노입니다.마귀에게틈을주지않기위해우리는
현명하게화를내야합니다.

상대방을고려해서분노를표출하세요

가까운사람에게화를낼수록그분노의수위를조절해야합니다.하고싶었던말들을
모두분노로내뱉어서는안됩니다.분노의최종적인목표는사랑이어야합니다.분노후
상대방이자신을미워한다고느낄때마귀는그틈을탈것입니다.분노의표현방법이
상대방이사랑을느낄수있는것이되도록바꾸어야합니다.화를내야할때에도
그리스도인의자세를가질수있길바랍니다.


